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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기본적인 성격과 

관한 기본 성격에 

할수 

야 하며， 억양올 실험환 수 있는 섭힘 와 장치들 

이 주변에 갖츄써져 업양씩 세부적인 특정을 언제라5 확인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지i노 01 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안휴스러윷 %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정이다. 억양에 대한 연구는 극히 한정된 일부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극히 부분척으로 행해쳐 왔으며， 아주 최근에 와서야 젊온 언어학도들에 의 

하여 실험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연구 환경의 취약성이 언어옴의 물리적인 성 

질에 대한 탑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억양 문제를 

국어학이나 언어학의 극히 주변적인 문제인 것으로 돌려 버리는 태도의 측면에 어 

떤 결합이 았었따고R 할 수 았다. 억양에 판한 문제까 땐꾸X싸 여|따한 주목올 받 

지 못한 첫윤 그것이 용성， 웅운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똥사， 의미론에 

속하는가 

로부터의 

때문이기도 

모호하였다든가，혹은 

행해져야 하는 복합적 

영역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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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959/1972) , 이 1982), 
졸고(1984) ，숙향奏仁善(1986) ， Koo(1 986)，영잠 이호영 

(1987, 싹진희 (1990) , 전은주 야영 윤일숭 

(1992), 치만채 흉휘 엄적이 눈에 띤다.1) 1986년 어}쉰 쭈 싫험 옴생 

학적인 방법애 의한 연구가 추류를 이루는 경향이다. 그 이전까지존 청싹 인상에 

의존하는 연구가 부분척으로 행해져 왔올 뿐이다. 그 출발이 매우 늦온 것이기도 

하고， 때로 실험적인 논의는 기계적인 측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율 보이는 

것이기도 하나， 의욕적인 연모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졸고(1984)는 억양 자 

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억양에 의한 문장 유형의 결정과 운미 요소에 의한 억 

양의 제약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본고가 다루려고 하는 억양의 기능적인 접 

근의 성격흘 띤다 본τ1븐 이러한 논의들， 그리고 기존의 억양 힐반에 대한 논의들 

을 기초로 하여 훨자 이해하능 한에 있어서 국어 억양악 성쩍짜 풋정 찢 기능을 

살펴보려앙 한다 싫헝 재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따르지 않을 수 없짜， 

아니기 때문에， 내성쩍 

있다. 본고를 진행함에 

논의들에 나타난 실험 

분제는 어 객관적으호 기 

느 한 분야에 

고또 

인이 필요한 

하
 
확
 

뾰
 햄
 템
 양의 中心 요소와 주변 

억양의 생격올 어떻재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체갔 쭈 까지 입장이 

있어 왔다. 하나늠 엌냥을 얄소리의 높낮이만으로 규정하려늠 닙장oj .:.ïl， 나른 하나 

는 억양에는 말소리의 높낮이 외에도 다른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억양 

에 대한 기폰의 논의에 나타난 억양의 정의 및 그 생격애 관한 언급을 여기에 가져 

와 보기로 한다. 뒤의 논의와 관련하여， 기능에 관한 언급도 함께 가져오기로 한다. 

(1) 이현복(1976)에서의 억양의 정의 2) 

가. 시비 행꾀 ~려친 바와 같이 억양이란 말9.] melody) 이라 

1) 북한의 
(1989) 

2) 논의의 
다. 이 

첫온 김용구(1963) ， 리상백〈 

억양에 의한 문장 접속을 
이생북(1 976: 131)에 나타난 

에 냐타냐는 억양의 성격은 뒤에서 

얘훈자로 된 것이나， 여기서는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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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수 있다. 

나. 옴악에 가락이 있듯이 목소리의 높낮이가 엮어 내는 말의 가락이 있옴 

이 사실이다. 

다. 또한 그와 같온 억양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률 나타내는 기농율 지니고 

있다. 자옴과 모음 풍으로 이루어진 낱말을 각기 사전에 쟁의된 뜻을 갖 

고 있으나， 그러한 낱말이 어떤 륙정한 억양으로 발음훨 때에는 낱말이 

지닌 원래의 뜻(Iexical me없ling) 이외에 화자(speaker)의 태도가 전달 

휩율 [ ..• ] 살필 수 있다. 

(2) 이숙향(1984)에서의 억양의 정의3) 

억양이란 연속된 말(∞nnected speech)에서 목소리의 높낮이에 일어나는 

변화를뭇한다. 

(3) 이영근(1987)에서의 억양의 정의 

가. 억양이란 널리 알려진 대로 목소리의 높낮이가 엮어 내는 말의 가락 

(speech melody)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억양은 크게 두 가지의 기놓을 갖고 있다. 문법척 기능파 말 

하는 사람의 태도률 나타내는 기능이다. 

(4) 이호영(1991) 에서의 억양의 쟁의 

가. 억양이란 말의 가락(speech melody)이라고 쉽게 정의활 수 있다. 

나. 이를 좀더 정확하게 쟁의하면 억양은 문장들에 얹히는 높낮이의 형태 

(pitch pattern)이다. 

(1가，나，다)는 계속되는 기술이나 (1)에서는 이를 편의상 셋으로 나누었다.(1 

가)는 제시척 정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1나)는 부연적 셜명의 성격율 띠고， 

(I다)는 억양의 기능과 관련된 언급이다.(1가)는 (4가)에 그대로 이어지고 (3 

가)는 (1가)와 (1나)률 종합한 모습올 띠고 있다.(1가)와 (3) 및 (4) 에 의하면， 

억양은 “말의 가락”이다. 이률 다시 표현하면， 억양이란 (4나)에 표현된 바와 같온 

“높낮이의 형태 "01 며， 그것이 문제되는 단위는 “문장"01 란 것이 된다. (1), (3) , 

(4) 에서의 “말의 가락”온 (2)에서 “목소리의 높낮이에 일어나는 변화”로 표현되 

어 었다. (1) 및 (2)와 (3)에는 문장이란 단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에 의하 

면， 억양은 단지 “연속된 말”에 나타나는 것이다. (2) 에서의 “연속된 말”윤 단위 

적 성격보다는 억양이 실리는 매체적 성격올 가진다. 그것온 (1)이나 (3) 이나 (4) 

3) 이숙향(1984)에셔의 정의는 Jones(1 960:275)를 참조한 것이라는 언급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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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셔 “말의 가락”이라고 할 때의 “말”이 가지는 의미와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문장이 연속된 말인 것은 분명하나， 연속된 말이 반드시 문장이 되 

애니다. 연속휩 양옹 분장보다 작은 것일 수쪼 있 띠!로는 문장보띠‘ 

있는 것이다‘ 

에서 “높낮이씌 형태”랴고 하는 것과， (2) 에서 “앓낯써에 일어나는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높낮이에 일어나는 변화” 

에 의하여 생기는 모습을 “형태”라고 이해한다면， 두 표현은 내용상 큰 차이를 가 

내， (4나)에서 “형태”라고 상는 표현은 정확한 것 α1 

그것은 pattern에 

”아랴고 했어야 한다‘ 씩양 패턴이라는 것도 도X상에 가λl 적 기호로 

때，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때턴은 

그 이상의 것을 뜻한다. 패턴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며，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올 

딴하카 뼈문이다. 단순허 “몸앗이의 변화”를 억양이라보 

원을 억양이리고 하는 잣온 그 뜻하는 바가 

의 변화는 있눈 젓 01 나， 비명소리에 나타나는 의 변화를 

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 웃음소리에도 높낮이의 변화는 있을 것이나 4) 그것올 억양 

이라고 하는 일도 드물다. 억양은 흔히 일상 언어 생활에 쓰이는 이어진 말의 ‘어 

떤 단휘’에 되풀이되써 냐따냐는 높낮이의 일정한 변화를 가체키는 개념으눴 셋쓴 

이 렀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억양의 성격을 다용파 강이 정리해 보끼 

(5) 억양의 성격 

억양은 흔히 일상 언어 생활에 쓰이는 이어진 말의 일정한 단위에 되풀이 

어 나타나눈 앙회 끊낮이의 어떤 상태나 변화와 ，유썽을 뜻한다. 

명백해지지 않은 첫은 “일정한 단위”라고 하농 깃이대. 그것이 에서 

와 같은 문장 단위인지 그보다 작은 단위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는 뒤에셔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1 )-(4) 또는 (5)에는 억 

올 단순히 ‘높아 i 또는 ’높낮이’나 ‘홉低’와 같이 

’와 같이 부률 수 있디‘ 
‘high pitch'y. ‘와 같은 예는 홈調나 低關와 창온 알이 더 잘 어 

.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높은 옴조’나 ‘낮음 음조’로 부르기로 한다. 우리에게 있어 ‘음 
조’는 tone에 해당하는 숨어이다. ‘level pitch’는 zf'板調 또는 水2Ji調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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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율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지 않다. 그 

러나， 

(6) 놓낫이가 중심적인 요소이 요소틀2.， 즈 ., 
(duration) , 리틈(rhythm) ， S짝::::리의 음질 

요소도 밀접한 관계률 라난다 (이 

현복(1976:132)).5) 

(7) 음향 옴성학척으로 억양은 어떤 발화에 있어 의미의 차이률 챈달하는 기본 

주따수(fundamentaJ frequency) , 길이 (duration) , 세 기 (intensity) 의 변화 

를 가리킨다(Ko(1 988: 1)). 

(8) 억양은 높낮이 곡선， 명판조 둥의 단일한 체계로서가 아니라， 다른 운율 체 

책 차첼:t!l회 복합체로 여겨진다. 환련 요:샀용 q상체ιL 가장 중심 

(rhythmicality) , 
range) , 크기 (loudne，해 

장세의 변화를 포함시;0] 

한시키려 하나， 억양의 

기초의 일부가 되는 

이 그렇다면 억양은 그 종섭에 

주변에 있어서는 다른 

현상을 가리키게 

관련된，높 

양의 형식 

변화(pitch 

높낮이의 

또는 때로 

(6)은 이현졌에서 1)에 대한 보충적 정희획 성캡윷 나 양의 중심 

적 요소갚 쪽소해외 높낯이。l나 거기에는 강세， 길 려융!양 읍 섣 둥과 같은 

요소도 밀첩하게 관련됩을 말하고 있다. (6) 이 청각척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이라면， (7) 온 음향 음성학 특히 실험 음성학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6) 의 

‘길이’는 (7)에서도 그대로 ‘킬이’로 쓰이고 있으나 그것은 ‘지속(duration) ’의 개념 

이다.6) 6)의 “강세’는 (7) 의 “세기’에 해당한다. (7)에는 (6) 의 “리듬， 속도， 음 

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옴질”이라는 것이 “기본 주파수”에 의해서 철정되는 것 

은 아니라X 딴 때，에서는 원리적으로 “음질”이 배제썩뾰 있따， 이에 대해서 

5) 이 청 

처를 
6) 그러나， 

의 분성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지지 않는다. 다만， 

칙을 강하게 가진다는 

그출 

엠척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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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 

그러나. (6) 의 “융질” 

(8)에도 다음과 같이 정리해 

(9) 가에 짱총썩로 나타나는 것: 높낮야， 깡세기/세 

나‘ 싸 종 뚫에1 짱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생 αL 

다. (6)- (8) 중 어느 하나에만 나타나는 것 : 높낮이폭， 옴질. 

(9다)의 높낮이폭은 높낮이에 부수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높낮이폭은 높이의 

하강이나 상숭과 관련하여 어떤 音調7)에 이어 나타나는 변화로 이해된다. (9) 의 

요소 중 억양과 가장 관련이 먼 것은 (9다)의 음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읍질에는 남 

생적인 음질이 있율 수 있고， 여성적인 음질이 있올 수 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옴질이 있올 수 있 쪽이 쉰 듯한 걸결한 융질이 있옳 수 있 싼변 쌍또랑한 

옴질이 있옳 수 썼뱅 ò1의 용질이 있율 수 있 정ζ}운 용질이냐 잔잔한 

옴질이 있용 수 있장7'}랑한 음질이 있을 수 았따 짱 때， 그원 (6) 에 

에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싹 혔 때， 융쩡이 일상 

원리적으로 

작용하는 

사용하는 

따라 큰 차이를 가질 

것일 수 있다. 가령， 

내는 데 제약을 가지 

방아들일 수 없는 것이따， 

‘여성적’이라는 의 

미도 일 

사랍이 

억양에 

할 것이다 갔빼나，첫、용 據-홉帶(register) 의 문제 외에 억쌍씌 한씩에서 특 

별한 의미콜 지 쩌렵다‘ 따라서， 일정한 유형으없 

어조상의 특정은 억양 논의에서 우선은 제외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랍직한 것 

으로 여겨진다. 이를 다옴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0) 억양 관련 요소의 기본적 성격 

7) 여기서 

목소리의 높낮이 외에 억양에 작용하는 요소로 개인에 따라 차이를 가지 

며 그 기놓이나 유햇이 보편성을 띠기 어려운 것힐 때， 그 Rs는 억양 논 

외에 있써 주변썩씬 첫， 비관여적인 것으로 

의미로 쓰고자 한다. 

tune에 

고있다. 

았고， 이호영(1991)에서 

부르기로 한다. 

‘옴조’를 

라불리 

8) ‘억양- 젤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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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질은 7.장 주변적인 요소인 

억양에 영향을 미칙 우리가 

가령， 억양“쯤대가 확별히 갚온 사랍이나 낮은 

다 좁올 한 있한 젓야다‘ 9:. (10) 에는 동일한 억 

강조인가에 따라 찌미씩 차01를 가지는 현상과 같용 젓용 혐되지 않효·다. 고-하 

강조와 저-하강조는 비록 옴질의 차이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유 

형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억양의 유행에 포함된다. 

音質의 문제 외에도， 억양 논의에 일반적으로 잘 포항되지 않는 것온 (9나)의 

속도(tempo) 이다. 개인척인 말하기의 습관으로서의 속도는 (10)에서와 같은 주변 

적인 요소의 성격을 띠게 되리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달리， 속도 

가 정보 천탈의 도구척인 생격을 띠는 일도 있기논 합 것이다. 어떤 힐이 급하면 

말이 

속도에 

영향율 

융 가지 

직 발견 

언급되교 

음질 01나 

올 가진다‘ 

친다. 

말이 느려지는 경향짤 

체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다. 짧은 음절과 달리 

그러나，그것율 

적어도 억양 논의에서 

것이다. 

째훈에 길이가 

게 발융되는 경향 

방법은 아 

이름만이 

，냐)의 리듬은 높낮이나 

서 리듬은 강세에도 영향옳 

서 씩듬 단위가 ‘옳-弱-꿇’파 

잉접한 관련 

영향올 미 

것일 때， 

일과 같 찢래적인 약음절이 오더 

은 것이 」칭아다. !E 7t혔 ’홈-低-低’와 같은 리등 단원똘 

이가 그러한 틀을 지켜야 하는 데서 오는 제약을 받을 수도 었다. 또 가령 한국 문 

학에서 전통적인 시가의 율격이 等時性이나 等長性올 전제로 한 읍보적 단위로 이 

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리듬은 길이에도 영향올 미치게 된다. 이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1) 카， 냐 컨키가/쩍거워/가실 때에는 

/효내드리오리다.(김소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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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t)는 읍수율로 보아 7.5조라고도 할 수 있고， 음보상으로 3음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1나)는 3음보라고는 할 수 있어도， 7.5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시가의 전통척인 율격을 음보율 중심이라 하고， 옴보 단위는 둥장성올 

가져야 한다고 할 때，10) (1 1 가)의 ‘나 보기가/역겨워/가실 때에는’의 각 세 음보는 

시간적으로 같은 길이를 가져야 한다 11) ‘나 보기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역 

겨워’의 각 음절 또는 어느 음철은 길어져야 하고， ‘가실 때에는’의 각 음철 또는 

어느 음절은 짧아져야 한다 12) 그렇다고는 하여도， 각 음보의 길이가 기계적인 풍 

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길이가 억양과 관련된다면， 리듬도 억양과 관련될 것이 틀렴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말이 (11)의 詩처럽 발음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 아닌 일 

상 언어에 리틈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 일상 언어 

에서 語頭나 語頭 쪽에 강세가 걸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l3) 억양 단위의 끝 음절에 

높은 음조가 걸리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현상이 지적될 수 있기는 하다 14) 이에 대 

해서는 뒤의 (14)나 (16) 또는 (17)과 관련하여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천통적인 

시에서의 음보율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농할 것으로 생각된 

다. 

(12) 억양과 시에서의 리듬 

10) 이에 대해서는 정병욱(1954， 1984) 및 김학생 ·권두환(1984)에서의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그러나， 각 옴보의 길이가 정확하게 퉁장성을 지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겨 

워’의 세 음절을 발옴하는 시간이 ‘가실 때에는’을 발음하는 시간과 정확하게 같은 것 
일 수는 없다. 

12) 이렇게 볼 때， 천통 시가의 운율을 ‘모라-조율척 리듬(mora-timed rhythm)’이라 특 

정지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13) 이호영(1987 :39) 에 의하면， 첫옴철이 중음절이연 그음철에 악센트가오고， 갯음절이 

정음절이면 다음 옴절에 악센트가 오나， 특별히 강조할 정우에는 첫 음절에 악젠트가 

놓인다. 重音節은 (C)ι (C)~C， (C)VC( 밑줄을 그은 것은 長母音올 말한다. 모음 

위에 긴 선이 있는 것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아래에 그었다. 밑줄을 긋지 않은 것은 

短母音을 말한다. 원래는 V 위에 반달표를 가진 것이나， 여기서는 생략하였다)와 같 
은 구조를 가지는 음절을 말하며， 輕音節이란 (C)V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음절을 말 

한다. 

14) 첫 음절에 놓이는 강세를 중심으로 볼 때는 국어를 혹 ‘강세-조율적 언어 stress­“med lar녕uag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이도 생각되고， 끝 용절에 걸리는 높이를 중 
심으로 볼 때에는 ‘높이-조율척 언어 (pitch-timed language)’라고 부롤 수 있을 것 

같이도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모두 가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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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적인 사와 감은 운문에서의 리듬이 억양에 영향윷 미철 수는 했!나， 

일상 었어에서의 리잠짜한 다른 컷이여， 일상 에서의 리뜸-씩 생격온 아적 밝혀 

진 것이 아니다. 

이제짜치외 논의쫓 요야하면 다흠따 같이 된다‘ 

(13) 역챔의 중성 았갔:와 주변썩언 요소 

억양을 형생하는 중심 요소는1 역시 말소리의 높낮이이며， 다른 요소에 의 

한 상승 작용이나 간섭 험장몫， 적어도 훔첼이나 속도 !f는 시적 려틈에 

한， 二X 성격이 다른 젓아며， 그 영향포 유형화힘 추 았는 것써 

다는 개인차를 많이 허용하는 주변적인 것이다. 

실제클 씌양에 대했 zl-섭은 분혈 용풋에 의해셔5:. 발생한다‘ 그 소리의 씨떠 특 

징 때 캉세가 결원따원가， 명랭잉 에양이 설혈 수 없다툰 하는 일이 

다. 장옴절이 강세를 가지기 쉽다든다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의 하나이며， 너무 옴절 

수가 많아 명 령의 억양이 놓일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졸고(1984) 

참조). 따따써， 억양씩 싼잘파 억양윷 까섭하는 따쁜 요소들올 우겠온 분려하는 젓 

이 문제의 성격올 분명히 할 수 있E..역， 억양에 배하여 이질적잎 요소나 억양에 대 

한 간섭이 그리 크지 않온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이 억양 논의를 간결하게 한다고 

할수 

이제 에서 남온 요소는 강세 또는 엔어척잇] 헥똥01 다. 길 

이가 억양의 중심 요소인 높낮이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피기 천에 억양이 가지 

는 일반책언 생격을 생퍼키로 한다 

3. 억양의 형태와 구조 

국어잉 씩 OJ:에 대한 싫혐 음성확책얀 판찰의 쩡i싸월 보기로 한 지민째 

8)에서늠 “윤주는 아룹닥운 여인이아에 대한 일반 화자의 엄얄 곡션올 닥슴파 

같이 그리고 있다.15) 

15) 지면채(1993)은 셨흉 샤람의 억양짜 야나운셔회 혁양융 비교하I 했다. 여기셔 후혀 

가 가져용 것온 보총 사합의 억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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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에서 x-축온 발화가 진행되는 방향과 시간을 나타낸 것이며， Y축은 기본 주 

따수의 변화률 나타낸 것이다.16) x-축에는 지민제 (1993) 에서 보인 대로의 국제 

기호에 여한 발옴 

위 높이의 l:l l 용 표시를 

그대로 가져은 것이얘， y-축끊 xl?l제(1993) 에 

가져온 깅。l 다. 1.0에 그은 중강 챙선은 평효 

를 나타낸 것으로， 1.2는 평균 높이보다 20% 높옹 것이며， 0.8은 20% 낮은 것이 
명균 추짜추는 일반 화싸성 경우 101 어 (4)의 γ 찮쩌 수치를 

주파수책 수치에 5접하게 

억양을 관찰할 경우 뭄장 천체에 걸리는 곡션의 모습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혐리척으로 억약은 문장 전체에 걸리쓴 컷이므로， 이름 부분적으료 나누 

(14)는 지안.;ql (1993) 에 씩하연， 옴성 않석 소R프혜에 (KAY ‘ 찌 4300)올 

여 분석한 것이라 하며， 오류가 발생한 부분온 파형과 스펙트로그래프를 이용하여 수 

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 외에도 (1 4)는 여러 가지 측면에셔 이상화를 거친 것 

이라고 힐 수 있다.(1책 섹양 곡선이 실제척씬 측정의 결파라찌보다는 

쟁 구갔씩 놓δl와 명it 옳。1양의 비율용 구허} 상애썩으로 니타낸 것이라는 

하나이며， 모든 옴절이 통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조정의 다른 한 
가지이다. 강세를 반영하지 않아 모든 융이 동일한 세기로 발용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첫 그러한 에핵 하L￥이다. 또한 (1 4)용 싫협실적인 

모든 El1 중화된 장태에서의 측정 쩡:ílj-라그1 힐 수 있다. 표얀 자가 
고 생각하는 전제를 그때호 받아틀인 상태에서의 억양올 보이는 껏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가령， 화자가 ‘온주’라는 인물율 청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의 음조와 그 
렇지 않썼 뼈익 옴조가 다뤘 수 있다고 합 때， 우하툰 (14) 의 합쳐가 어떤 상태에 했 

었는지훌 쌀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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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셔쓴 그 천체적인 형향。l나 효짜까 충분히 다류셔질 수 었짜고 보한 경우버짜， 

논척으로 fi장 전체에 때하여 생윷 가지는 ..B..소는 쭈찰석 접근..2..~는 그 지 

능이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초점 강세와 같온 것이 그러한 

하나이아“철수7t 혔교에 까지 않았아’에서 ‘썩교’의 ‘합’에 초청 장세l가 

는 정우， 이 문장은 ‘철수가 간 곳은 학교가 아니다’와 같은 의미 해석을 가지게 된 

다‘ 이 때의 훗챔 강세쓴 ‘학교에’따쓴 하냐의 단외에서만 분체가 되논 켓윤 아니]=1， 

~， 쑤분적 정으로는 그 강세외 문장 전체에 때혔 기능이 파싹되기 어캅다. 엽 

군-음대 (key)의 차이에 관한 문제도 억양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는 효과적으로 

기 어협다고 할 수 았다. 

그러나， 운양 전체에 걸려는 억양이 아수 다양하리라는 것운 예상활 수 있는 일 

이다. 그 분석되지 않온 천체를 하나의 단위로 ~야 작업한다논 것은 억양의 단위 

를 윷옐요하찌 종가시는 폐가 있짤 뿐떠러， 억양획 부분적인 되풀야에 나타나는 

유형을 포착하지 못하는 홈올 가지게 된다. 억양의 효과나 유형의 측면에서 동일한 

헛식이 되풀씨휘어 나타나는 경우， 야들쌀 적어표 부분적안 단위에 1냐타내는 잉 

으￡ 나누어 완찰하는 징옵 방법홀섞인 야점올 가진다. 또 단빼 억양의 벼교에 의 

하여 전체적으로 중요생올 가지는 요소들이 추출될 수 있기만 하다면， 원리적으로 

단위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분석되지 않은 전체롤 가지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효 

것이 황병하다. 

(1 4) 의 억양 곡선올 보면， 문장 전체에 캘리는 억양이 일정한 유형율 가지는 부 

분척언 억양으웃 나닐 수 있음을 쌍 수 있다. 앞부분의 ‘은주븐’의 억양은 ‘응’에서 

그 치복 주파수회 높이가 오르기 시갔하얘 ‘는’에서 봉우리흉 이루고， 그 뒤에 

가 낮아져 그 하강의 아랫부분에서 ‘아름다운’의 ‘아’가 시작되고，l7) ‘릅’에서 다시 

높이자 오르기 λl작하여 ‘원’에서 휴째 번 봉우핵샅 이루며， 그 뒤에 따λl 하강어 

이어지고， 끝부분에서는 누렷한 봉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요나， 뒷부눈 중에서습 

‘여인’의 ‘여’가 가장 높븐 위치에 있고 전체적으로 하강하논 상태로 문창이 끝나게 

된따. 전형적인 평서의 약양이 문쌍 쌓에 설리는 경우이다. 

(14) 에 나타난 특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인 국어의 엌양은 높낮아씩 이어 이루어잔다. 

17) 야는 하깅의 종간에서 ‘아름다흩’훼 알음쩔 시작했기 때문에 이려한 철짜가 냐온 컷이 

아나&서짜 발읍에서는 ‘아릎다앉’에서는 ‘아’씩 높이가 가장 낮다. 어 일반 
자와 달리 아나운서의 발옴에는 끊음이 있었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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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억양의 한 단위는 중간 정도의 높이에서 시작하여 대체로 높이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단위의 마지막 부분에서 봉우리를 이룬다. 

다. 봉우리 뒤에는 대부분 급격한 하강이 이어진다. 

라.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 

마. 평서문의 경우， 종철 위치에 오는 억양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어절의 

억양과 달리， 끝부분에서 봉우리를 이루지 못한다. 

바. 기본 주파수는18) 문두에서 문미에 이를수록 그것이 이용하는 영역이 

첨차 낮은 쪽에 위치하게 된다. 

(1 5 7r)는 국어의 억양이 말소리의 높낮이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보인 것이다. 전 

반적으로 국어는 억양-언어의 성격을 가친다. 국어의 경우 음절의 길이가 때로 어 

휘적 의미를 분화하는 일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단어의 어떤 음절에 강세가 걸려 

초점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일이 있으나， 국어에서 억양을 이루는 지배적인 요소는 

목소리의 높낮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음절에 걸리는 목소리의 높이를 ‘音調

(tone)’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어휘적 의미를 분화시키는 높낮이 요소인 

‘聲調’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가 억양-언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가 그 지배 

적인 특성에 있어 ‘성조-언어’가 아니며， ‘강세-언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1 5나)는 억양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것이다. 특별히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하여 어떤 음절에 강세를 두지 않는 한， 봉우리는 단위의 끝에 오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봉우리 이전의 높이의 증가는 완만하고 봉우리 뒤에 이 

어지는 하강은 (15다)와 같이 급격하다. 이러한 특성이 국어의 억양율 이루는 것 

이라고 한다변， 억양 단위의 끝에 걸리는 높은 음조는 국어 일상 언어의 억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3) 에서 문제삼은 음질 

이나 속도와 같은 요소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1 5) 의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억양 단위가 끝나고 다음의 억양 단위가 시작되는 부분으로서의 골짜기가 

있게 된다. (1 5라)가 말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유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종철 

형식에 와서이다. 평서의 종결 형식은 일반적으로 낮은 음조로 끝나I (1 5마)에서 

성격짓고 있는 바와 같이， 단위의 끝에 봉우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은 

(14) 의 끝부분에서 볼 수 있다. 

18) (1 4)는 기본 주파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기본 주파수 평균치와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y-축의 숫자롤 100배하면， 기본 주파수의 수치에 근접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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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바)는 (1 4) 의 기융기를 말한 것이다. (1 4) 에서 첫번째 봉우리는 1.25 정도에 

。l 루며， 우 번째 봉우리는 쟁도의 높。1를 가진얘. (1 4) 싸 같이 

본 주파수가 문두에서 문미에 이룰수록 높낮이가 아래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혐 

삿용 ‘下向 뼈쩌(declination 3:쓴 f declination) 19)톰는 ‘하함 호릅(downdrift)’이 

한다‘ 특별히 푼뚜 lJ- 아딘 후분을 장졌하고차 하는 경우 짜에 뚱야l 

록 하향 경사의 정향을 보이게 되는 것온 언어 보편척인 현상이다. 실험적인 측정 

그때갔 받아읍인다면， 첫벚째 봉우핵와 두 번째 봉우혀의 높이외 차이 

섞지 않다. 그러나， 아들에 대딴 청각 인강이 실험 쏟정의 곁과와 같아 떤격한 차 

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의 높이의 차이를 조정 

수평선양어l 비씻한 위치에 졌시하뻗 때체로 다음과 같환 X시를 얻찌! 된다 

(16) 주
 
’ 은

 
는아륨다운여인이다 

(16)은 Crystal (1969,1972) 빛 Cruttenden (1986) 쩍인 표시법이다. 장셔l와 높낯 

이폭(pitch range)과 같은 것이 표시되지 않았율 뿐이다. (16)에서 아랫줄(base­

온 어떤 짝자가 월장 언이애 사용하눈 목소회획 가장 낮상 주파수창 나타낸 

선이며， 윗줄(topline)은 가장 높온 주파수를 나타낸 선이다. (16) 에서 눈에 띠는 

두 개 희 봉우리이다. 이륜 짱심으잘 보면， (1 6) 씌 억양용 크게 투 부분으로 

수 없아. 이들 율 折j짧群(intonatíon group) 이라따 한다.갱) 쩍양군은 

개의 높아가 이어져 하나의 높낮이 유형이 완결되어 나타나는 기능척 단위라고 할 

았다. 염양군 대선에 때로 ‘1t1J規1u (intonational phrase)’냐 

group)’과 같옴 술어률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1 6) 에 나타난 被形을 누 개의 억 

양문으로 냐누었으나， (16)은 세 개의 억양문으로 나월 수도 였다. 어정 딴위에 대 

하나썩 역양군옹 대용시썩는 정우이다‘ (1 6) 에 다른 요씬을 더짜얘， 다융파 

같이 발음한다고 하여 보자. 

19) 여기셔 F 늠 기본 쑤파수를 말한다. 
20) 이혐복(1974)의 “리듬 단위”는 억양군율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이호영 

(1 991 )에서는 ‘억양싼’을 “말마ε1"라 달 부르고 있아. 그러나， “말마디”는 ‘語節’에 
척합치 않은 것으종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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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은 주 는 아 릅 다 운 여 인 이 다 .J. . 

‘온’이 

녀타낸 것이다. 제 1억양군혼 ‘ 

σ1. 제 3억양군은 ‘여인이다’에 

강세를 가지고， 다시 

길게 끌어 올리는 읍조를 가지게 하는 경우이다. 이 때 ‘는’ 뒤에 걸리는 끌어올리 

는 듯한 부분율 ‘높낮이폭(pitch range) ’ 또는 ‘높이폭’이라 부르기로 한다. (1 7) 에 

서 ‘는’의 높낮이폭은 ‘는’이 시작되는 위치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 폭이 클 수 

없다. ‘는’의 시작부가 아햇출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높낮이폭이 윗줄과 아랫줄 사이 

의 폭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2억양군은 ‘아름다운’의 처음 부분에 낮은 

옴조가 걸리고 끝부분에 강세가 걸리며 21) 다시 제 1 억양군의 끝부분과 같온 높낮이 

폭을 가치는 정우이다‘ 써억양군온 (16) 의 경우에눈 쩍행적인 씩양옳 이루지 

못하는 것씨였A나，에서는 ‘여인’이 초점 강세를 자정써 독자적인 억양군 

율 이루는 

(17) 이 세 깨성 책양군효갔 나뉘는 것은 ‘은주는’ 

휴지 때문야따‘ 어떤 읍에 상향의 높낮이폭이 걸리꼬 다옹획 §똥이가 낮아지는 경 

우에는 휴지씩 쯤재를 웰요잖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려했 챔까 업양을 나누 

는 한 가지 기춘이 된다. 제2억양군의 경우는 ‘아름다운‘ 뒤에 상향의 높낮이폭이 

었고 다시 그 뒤에 이어지는 높이가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과 ‘여인 

이다’ 사이에는 억양군 정계가 있게 된다. ‘여인’의 ‘여’에 오는 강세 때문이다. 이 

강세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뒤에는 휴지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휴지 없이도 

강세를 두는 것이 불가농한 것은 아닐 것이나， 자연스럽게 발옴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다옴과 같온 술어를 도입하기로 한다. 하나의 억양군에셔 음조상 가장 높 

온 봉우리롱 이루는 부분용 ‘뼈 (nucleus)’이라 한다. ‘어양-뼈’이하갔토 부를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때해서 핵 앞에l 오는 부분을 ‘머리라고 한다찌‘쩍양-머리’ 

라고도 (1 6) 에서 보면， ‘은주는’ 

걸리는 것을 이렇게 
쟁했챙요로는 세기도 동반되 기 

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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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1억양군의 핵이 되고， 그 앞에 오는 부분이 머리가 되며， 그 뒤에 오는 ‘아릅 

다운’의 ‘운’에 걸려는 높은 음조가 제2억양군의 핵이 되는 한편， ‘아릅다-’에 걸리 

머리가 뤘다ι 에서는 ‘여인이다’의 ‘여‘쩌l 견려는 높온 옴쪼가 

‘는 부분이 없으므로 머 

택가 대체로 낮고 두드려진 강서l즙 가지지 앓유역，.:1. 

이후 차츰 높이가 증가하여 봉우리에 이르는 것이라면， 억양-머리는 낮은 음조와 

비강세 음절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를 ‘약음 현상(anacrusis)’이라는 

부르기로 한따‘ α .sq 전형적인 예는 영어에서의 ‘There is .... ’와 

같이 발음되기도 한다고 싼다(Cruttenden ( 

의 경우에표 까령 억양군의 전형이 (1 5나)와 장은 흘정을 가지눈 

그 끝남이 (15다)와 같은 것이라면， 억양군의 처음과 끝이 가지는 읍조적 특정의 

유형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 6) 에는 처옴에 약음 현상 

야 였는 것으로 볼 수 했있냐， 약음 현상이 모든 억양판에 성촬적으로 나따냐는 껏 

기 때문에， 양응 쨌생f은 억양군의 시작을 알떼는 풍칙 하나로서씩 

뿐이다. 억양썼씨 사작은 다른 억양군과의 정껴1 릅 이루는 것이E효，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억양군 사이의 경계 표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억양군의 경계와 관련하여. (1 4)와 (1 6) 에서 둘째 억양군의 머리 부분을 보기로 

하차‘ ‘야름다운’의 ‘야’븐 췄권 높이의 상대적 비율히 1.05 챙도이고， ‘름’판 =t켓이 

정도이다. 이확 강윤 쩔싹가 빚어진 것은， 문제의 화 선행 억 

써 ‘아름다운‘잉 ‘아》풍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팍어 역양-머리의 특정이 ( 

나)에 보인 바와 같옴 일종의 약음 현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14) 

나 (16) 에서 제2억양군은 ‘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릅’에서 시작된다고 해 

야 한따 그러나， 이짜 한온 경계지읍온 그 의미의 휴면예서 보아 아주 부자여짓려 

기계적인 측정 결과 자째에서쓴 억양군의 

수 없는 것임을 말해 준다” 썼양군의 확정에 

측면， 즉 의미 구조나 통사 구조에 대한 고려가 행해져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14) 나 (1 6) 에서 높낮이의 변화만에 의해서는 ‘름’에서 제2억 

양문이 시작되는 것으윷밖에는 볼 수 없으나， 그것은 의미-통사적￡로 의미룰 가 

되기 어려우므앓， 씌미-통사적인 고려률 도입짜여 제2억양군은 

것으로 보채 성다는 것이다. 

문장 구조에 대한 고려， 의미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통사적 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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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양군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논리라고 할 수 있다 23) 

(18) 가. 비교척 짧은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 

나. 퉁위절이나 종속절 또는 다소 긴 관형절과 같은 절 성분. 

다. 문장 앞이나 뒤에 놓이는 문장 부사 또는 호격 성분이나 감탄사와 같 

은 독립 성분. 

라. 주제부나 주어부 또는 이들에 대한 서술부. 

마. 문장 속에 끼워진 삽입 성분. 

바. 동격 성분. 

사. 어절 단위. 

억양군의 경계가 문장의 주요 성분 뒤에 놓인다는 것은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이 

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더 작아지면 어절 또는 단어 또는 

음절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더 커지면 둘 이상의 문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억양군은 하나의 문장을 최대 단위로， 어절 단위를 최소 단위로 하는 일 

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술어를 더 도입하기로 한다. 

하나의 억양군 속에 나타나는 높고 낮은 음조들을 이어 생기는 션을 ‘律調

(tune)’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律調는 단순한 음조 높낮이의 이음이라기보 

다는 화자의 억양에 대한 해석의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효과나 기능을 전제로 한 

다. 하나의 억양군이 가지는 율조와 그에 이어지는 억양군의 율조가 합하여 하나의 

천체적인 율조를 이룰 수도 있다. 이를 ‘全域 律調 (whole tune)'라는 이름으로 부 

르기로 한다. 이번에는 억양군과 억양군이 서로 다른 音帶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술어가 필요하게 된다. (1 4)는 제 1 억양군이나 제2억양군이 평균 주파수 100Hz 정 

도 되는 음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 1억양군은 평 

균 주파수가 100Hz 정도되는 음대률 이용하는 반면， 가령 제2억양군은 평균 주파 

수가 150Hz 정도되는 음대를 사용한다고 하여 보자. 그 전달 기능이나 효과에 따 

르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슬픈 일을 말할 때의 높낮이는 낮은 음대에 나타 

난다든지， 기쁜 일을 말할 때의 높낮이는 높은 음대에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올 말 

한다. 이룰 ‘억양군-음대 (key)’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 일정한 

억양 전체’가 전반적으로 낮은 음대에 나타나거나 높은 음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억양-음대 (register)’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억양군과 억양군이 마치 

23) 이는 Cruttend빼(1986)을 참고하고， 그에 추가하여 국어의 예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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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의 하나의 단락과 같이 비교적 긴밀하게 통일적으로 이어지는 것온 ‘억양­

단락(paratone)’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14) , (16) 이나 (17)온 각기 전체적으로 

없는 셋의 억양 이루어진 하나잊 억양-단락이 

4. 억 및 길이 

다시 (9)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9) 의 음질， 속도 및 시척 리듬에 대해서는 이 

때 a셜에서 다루었셔， 일상 언어획 핵칩에 대해서는 바윷 훼에서 (14) , 

것은 (9카) 익 ‘장셰/크기/서γ” 

의 ‘길이’이다‘ ;상세에 대해서도 이 쑤분적으로는 짜 같온 예를 

그것이 억양에 미치는 영향올 검토한 바 있다. 국어에서 강세는 초점 강세나 어절 

말 강세와 관련하여 억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점 강세는 (17) 에서 ‘은주는’의 

걸리는 캉쩨 ~온 ‘여인이다’에셔 ‘써’에l 걸리는 창셔 양온 것이다 씨에 

때하썩 어절말 땅서1 씩 쳤행용 (1 7)에셔 ‘윤쭈는’의 ‘는’ 및 ‘아쓸다운’의 ‘운’에 

강세와 같윤 것아‘ 어절말 강셰는 장 성분의 이어정옳 나타내는 

특정의 하나로 작용하며， 文尾를 제외한 어철의 끝에 나타나 억양군을 경제지어 주 

는 역할을 한다. 

이채 다시 (18) 짜 갇혼 예를 보기윷 햇다. (1 97)-- 마)툰 (l87}-마)에서꾀 때합 

싼용으로서외 “에/?"가 가질 수 있쓴 억양을 보인 껏이 

(18) 가. (음악쏠 들고 있는 사랍에게 혹감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이거니? / (다정히) 그래. 

나. (상대에게 따지듯이) 너 정말 이혈 거야? / (반감을 가지고) 그래. 

다. 그 사 사랍이 형 세울로 〈다소 놀라며 

래? 

라. 네가 후씬& 기대하는 그 사장아 암에 걸렸대않아 놀라며) 

마. 그 사랍이 네 돈을 떼어먹겠다더라./ (당치도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래? 

가.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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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그 래 그 래 

• .J 

마. 

그 래 그 래 

• .J 
• 

(197}- 바)의 높낮이와 강세는 펼자의 청각 인상에 따른 것이다. (197}-마)에서 

큰 원점은 (1 7)에서와 같이 강세를 나타낸다. (19)는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 

른 것이나， 일단 (197}-마)를 적격한 것으로 보기로 하자. 이를 토대로 먼저 강세 

와 억양과의 관계에 주목하기로 한다. 

(197} )는 다소 낮은 하강을 보이는 명서 억양으로， 어느 음철에도 강세가 놓이 

지 않음을 보인다. (197t)는， 위에 보인 바와 달리， 둘째 옴절이 다소 길게 발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좀더 다정한 느낌율 주게 된다. (19나)와 같이， 첫 

옴절에 강세가 놓이변， 그 높이도 높아지고 높이에 따른 길이도 길어진다. 첫 음절 

강세에 하강 곡선이 불은 것은 짧은 높낮이 폭으로， 하강에 동반되는 길이률 보인 

것이다. (19나)와 거의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1 9바)이다. 높은 옴조에 강세 

가 걸리지 않고， 낮은 음조에 강세롤 두는 경우이다. (19바)와 같이 발옵율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용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국어의 억양으로는 부 

자연스러우며 부적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 

로 이해된다. 

(2이 캉세의 부수적인 효과 

국어의 경우， 억양의 측연에서 어떤 음절에 강세가 걸릴 때에는 그 음절 

은 높온 옴조로 발옴되는 경향이 있고， 뒤에 낮음 옴조가 올 때에는 다소 

의 길이률 가지는 경향이 있다.μ) 강세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1 9바)에서와 같이， 높은 음조의 비강세 음절 뒤에 낮은 음조의 강세 음 

철이 오기 어려운 것이다. 

24) 이는 ‘강세가 있는 옴절은 강세가 없는 옴철보다 걸어진다r는 박진회(1990:43)에서의 
결론과 유사한 성척율 띤다. 다만 (20)은 단어 차원의 혐상이 아닌 쟁에서 박진회 
(1990)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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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은 국어의 경우이므로， 언어 일반에 보면적으로 성립하는 현상은 아닐 것이 

다. Cruttenden(986)의 표시법에 의하면， 영어에서는 낮은 읍조에도 높낮이의 변 
힐~킴이 없이 장써가 성릴 수 있는 것으로 퇴씩 었다 1S) 이를 액면 

영어에셔씩 상샤l 와， 억양 즉 높낮이와찍 싼혈은 보다 소원한 

수 있다 26) 반헌， 국써 의 경우는 (19바)가 극야 부자연스러훈 것， 

(20)과 같은 현상이 성립한다는 것은， 억양도 강세에 영향올 미치고 강세 또한 억 

양에 의하여 영향을 받읍올 말해 준다. 그것은 강세에 생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높 

현상의 성격을 넘는 켓2윷 시해된다. 강셰예 

얀 현상에 비하여， 국어에셔 야 쓸의 관련은 

것이라고 힐 수 있다. 이는 국어의 강세가 어휘썩 창세가 아니라， 

즉 높낮이와 관련된 강세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조에 어휘적 성조(Iexical 

tone)와 특성적 성조(characteristic tone) 의 구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낀) 강세 

에보 씨휘적 강세와 특생척 켓세의 구별이 있올 수 혔다변， 곽어의 강세는 송;챔 자 

서1 나 어접말 강세 요찬 앉할 씀운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에 장서I(주 13 

깡세의 성격흘 사늪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잣왔 §쫓찢이와 관련획 

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세가 억양에 부수적인 것인가， 억양이 강세에 부수적 

엔가 하눈 것이다. 룹이 서딪 밀접하게 관련되어 어E 컷이 우선한다고 말합 수뉴 

있다. 그쩌나에서 국어의 억양 및 장서1 싸 싼련되는 현상윷 

간이 정리해 시 하자. 

(21) 국어의 억양과 강세 

국어에서 강세는 높은 음조에 걸리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그 앞이나 

뒤의 음조보다 

국어에서 약 

씀 세공한다. 강세가 업 

씨 구별되는 낮은 읍조에 강서 껴-리는 일은 

장셔l 중 어느 것이 부수책씬가 하는 문제에 

제약을 받는 양상을 보이무화 경써가 억양에 잎 

위치에 서는 것이라는 조심스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높운 음조에 반드시 강세가 걸린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온 높은 음조를 가진 

다소 과장이 강세애능 자연적인 높이의 중가가 따른다ι 국어에 비하여 

도상익 차이가 그렇께 3지 않옴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의 강세를 로 보는 떼 대하여 강한 이견싫 제시하고 없샀 

Cruttenden{l986) 01 다. Cruttenden(1 986)에서 stress는 단지 표로미넌스， 츠승 올들립 

율 대신하는 이름일 뿐이다. 
27) 이에 대해서는 Cruttenden (1986) 올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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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절에 강세가 놓일 수 있옴율 말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뻐 

그 동안 파어악 단어 따션에 대해서눈 여러 가지 견해들씨 있어 왔다. 

(1959/196야， 접인송(1965) ， α1 현복(1974)은 ojoj 고전적인 한오l aJ-고 할 수 

것이나， 일찍이 서울말의 악센트를 세기/읍량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이숭녕(1959/ 

1960) , 강새짜 따불어 킬。1윷 주요 요인호로 보한 이현복(1974) 여 입장과， 

X저 악센E로 보는 정힌승(1965)의 입창이 우1형싫에 왔다. 씬현 최근의 

성학적인 첩근올 보이는 논의들에서는 옴의 길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호영(1987) 

에서는 국어의 프로마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홀 하는 것온 용의 길이라는 정론 

짓고 있냐‘ 밤진회얘서는 국어씩 리픔이 영어와 가까훈 강세 중심 

결론에 이르고 있다. 초점을 검토한 전윤주(1991)이나， 낱말 리둡올 다룬 성철재 

(1991)에서는 길이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강세률 받는 융쟁이 길어치상 현상3싹 합께 셰 7 ](intensity)의 

한 눈에 확역진1냐:’는 박짚휘(199이에서씩 관참이나， 어떤 Jl;뇨 ‘초점’일 때 길 

이， 세기와 함께 기본 주파수도 높아진다는 전은주(1991 )에서의 실험 결과는 주목 

요한다 특히 전온주에서의 칠협의 견짜 문장의 φ} 힌 il..소를 

할 때 우 려가 혼히 하는 방삭과 같이 에떤 요소월 세게 발음하도록 하OJ 

이， 세기， 길이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대한.대답 속에서 새로운 정보 

를 가진 요소에 나타나는 갤이， 높이， 세기를 측챙한 것이므로， 이에 나타나쓴 놓이 

변화는 짜용 요소보다 짱성을 가전t:j-. 전양(1991) 에서 환찰된 것은 

성분에서는 길이， 셰기， 기본 쑤파수 모누가 융가한다는 사실이었고， 그의 결훌올 

길이를 중시하는 것이었으나， 억양의 측면에서 중요성올 가지는 것은 기본 주파수 

증가라X 생된다. ~1썼용 (20) 이나 (21) 이 쭉이에 적용퇴삼 7t능한 용} 

정받침하관 강씨라 할 수 

이제 길이와 관련되는 측면을 보기로 하자. 

(1 9다)는 흉째 음철이 쏠온 옴조의 창세를 

딴청-의문이 까지는 억땅이다‘ 어떤 주어진 

경우이 

대하여 

팍어의 

화자의 

객싼 

의미를 싣지 않고 묻는 것이다. (20) 에 따르연， 둘째 음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28) 이현복(1971: 19)에서븐 ‘싼가1소’에서 깐세 용청 ‘연’은 길고 놨으며， ‘구’는 ‘생’과 맨 

이 (pitch)까 장고 짧으며， ‘소’는 앞의 읍절보다 찮씨가 낮용 것효 되어 있다ν 씨 
복(1 974)는 ‘연구소’에사 ‘영’과 높이가 같은 ‘쿠에 악센트가 곁려섭 것은 아니까 때 
문에， 국어의 악센트는 높이 악센트가 아니라， 강세 악센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이쓴 우리의 (1 4)와 갈퉁율 일으키지 않쓴다. (1 4)는 단지 놓은 읍조에 캉세가 

걸리지 않는따는 것이었 쩨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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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며， 뒤에 다른 음철이 없으므로， 짧게 끊어질 수 있다. 이는 강세를 가진 옴철 

이 반드시 길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박진회(1990)에서의 철론과는 다른 것이다. 

(1 9라)는 둘째 음철이 다시 상향의 짧은 높낮이폭을 가지는 정우이다. (1 9다)와 

비교하여， 그 폭만큼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만큼의 태도척 의미를 싣게 된다. (19 

다)는 어떤 사실이 매우 의외라는 듯이 말활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억양이다. 이에 

대해서 (1 9마)는 둘째 음절이 높낮이폭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정우이다. 이 때에 

는 두 가지 표시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1 9마)의 ‘래’에 아래로 향했다가 다시 위 

로 향하는 짧은 높낮이폭을 가지는 이중 방향의 억양을 그리는 방법이며(하강-상 

숭조가 된다)， 다른 하나는 (1 9마)와 같이 모라(mora) 하나률 더 설정하여 그 관 

련 억양을 분리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높낮이의 변화를 콕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첨이 있다. 그러나， 높낮이폭에서 생기는 길이와 어떤 옴절에 유 

표적으로 걸리는 길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억양의 천체적인 변화를 단 

위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1 9마)와 같은 방법을 취하면， 억양 곡 

선이 각 단위 음조의 높이률 이음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고， 그것이 일관되게 

모든 음절에 척용되는 장점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길이가 현저히 길어지는 경우 

또는 길이가 길어지면셔 높낮이 방향의 변화가 있율 때， (19마)와 같온 방법을 태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높낮이폭과의 구벌이 문제이나 높낮이폭으로는 하나 

의 모라 이상의 길이를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길이는 한편으로는 강세와 다른 한편으로는 높낮이와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강세와 관련하여서는， 소리의 세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발음되는 시 

간이 길어야 한다는 생리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높낮이와 관련되는 측 

면은， 높은 음조나 낮은 음조일수록 그 뒤에 이어지는 음조의 높이에 따라 크고 작 

온 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높이의 차이가 클수록 높낮이폭이 클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강세가 높은 음조에 걸린다고 보면 하나의 현상에 포괄될 

수 있다. 강세가 높은 음조에 걸리고 뒤에 낮은 음조가 오면， 그만큼 높낮이폭도 

커지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2) 강세와 길이 및 높낮이와의 관계 

어떤 음철에 강세가 놓이면， 그 옴절온 길어지는 정향이 있다. 높낮이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두 옴조의 높이의 차이가 클수록 높낮이폭은 커질 

수 있다. 강세에 따르는 길이의 중가는 잉여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17) 

과 같은 표시법에서는 강세 표시만으로 충족되며， 높낮이의 방향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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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에 있어 높낮이에 따르는 길이의 중가는 높낮이폭의 길이에 반 

영훨 수 있다. 

(22)에 포함되지 않는 것온 강세나 어떤 음조 뒤에 평판조의 억양이 이어지는 

갱우이다. 이 챙우는 새로운 모라의 설챙이 필요한 경우 외에논 캘이가 시작되는 

뒤에 짧온 수평선을 어서 나타배싼 방법옳 뼈할 수 있다‘ 그것은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모라을 설정하는 방식과 다을 것이 없다. 이블 (23)파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3) 강셰 윷절이나 눈 타의 융 뒤어 야이지는 평싼삼 새로운 

설청할 필요가 없는 한에 있어， 위아랫출에 평행적인 짧운 선을 그어 표 

시할수 었다. 

따라서 억양씩 기본적었 생격이 이어진 말잉 쯤낯 01 의 변화에 나타나는 

유형이라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다만， 음질이나 속도와 같은 것은 억양 

과의 관련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서는 데 대하여， 장세나 길이는 억양과 매우 긴및 

관계를 싸시 상숭적띠거나 간섭적힐 효과좋 일R키게 된다는 것이다. 

5, 억양의 유형파 기능 

(17)과 표시에서 써병적 억양획 71본 확립하는 떼 따르는 

다음과 같다(Cruttenden (1986) 참조). 

(24) 가” 생양핵으로쭈와 시작첨이 높은7} 1낯싼7~ 하는 

나. 시삭정 뒤에 。}어지논 높낯익의 이옵 양향이 상숭입자 하강인자 평싼 

조인가 하는 기준. 

디‘ 쩍양해 뒤에 오용 높낮이 빵헝:의 인 변화가 어엔가 하는 

(247~ )의 자춘에 의하면， 어떤 억양 단위가 .J1소에서 시작하늠자 저조에서 시작 

하는가 또는 중조에서 시작하는가 하는 차이가 생기게 되고， (24나)에 의해서는 

그것이 상숭인7} 하강겼:인 평판조한가 하는 차이가 생기 

목소리 높이옳 삼퉁분하여 홉， 中， í얹와 같아 나눈다고 하혀 

(24나) 중에서 평판조가 걸린다면， 高平， 中平， 低平調와 같온 세 가지 유형의 억 

양이 구별회계 환다. 시짝캡에셔의 최초의 움찌여야 상승조힐 갱!유는 고-



80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93 봄) 

충-상양쪼， 

하강조까 

화에 

이 시작접 

리의 

않은 것이 된다. 

나쉬게 되고， 하강조일 

가령 고-하강죠확 

같온 억양 유형율 이 

그 유형의 수는 

그 배합에 의하여 생 

종-하강조，저-

2차적인 변 

이와 같 

(24)와는 다소 기준이 다른 것이나， 이현복(1 976) 에서는 억양의 유형을 우선 높 

낮이의 변화가 있는 동적't! (kinetic) 경과 정적인 (static) 것으로 나누고， 이를 다 

시 (25)와 같이 나누었다. (25) 는 통적인‘억양의 유형이며. (26)은 정적인 억양의 

억양의 유형이 207H나 되며， 이들 각각에 대한 국소적 의미는，29) 단정적 태도， 

놀랍， 불만， 힐난， 무관심， 짜증， 분노， 불쾌감， 경멸， 귀찮옴， 신경질， 관심， 흥미 퉁 

과 같은 용어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Cruttenden (l 986)에셔는 유형 컬정 기준에 포 

함되지 않은 높낮이폭이 유형 절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억양의 모든 유형이 각 

기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것인지， 그 중에 어떤 것은 기본 

29) ‘국쇼쩍 
(ωne) 

석인지를 구별하지 않은 홈씨 썼다챙범한 옥자로서는 

졌첼척 의미의 다양생에 옳쩡 쩔이뎌‘ 라나， 낮 내리-

있고， 높 내리-오르…내 

술어는 Cruttenden ( 1986) 
띠가 아니라， 단위 억양 유챙에 

줍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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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오르·내립에도 ‘귀찮옴’이 포함되어 있고， 낮 반내립에는 또 ‘짜중’이 들어 있을 

때， 우리는 이들의 태도적 의미가 과연 얼마나 구별되는 것인가 의심을 가지지 않 

율 수 없다. ‘짜중， 귀찮옴， 신경젤’ 퉁이 그렇게 다른 태도 표현이 된다고는 생각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태도가 여러 유형에 되풀이되어 쓰이는 뭄제도 있다. 

문제가 되는 몇 가지만을 보이기로 한다. 

(27) 가. 용내립 : 화자의 단정적인 태도 외에 불만 또는 힐난의 태도롤 나타낸 

다. 

나. 낮반내립: 가벼운 불만과 위장된 무관심， 짜충 또는 깊이 관련이 안 

되려는 태도를 나타낼 때 혼히 쓰인다. 

다. 높오륨: 흥미나 무관심 또는 놀랍율 나타낸다. 

라. 높 오르-내림: 적극척이고 강한 판섬율 나타낸다. 때로는 불만이나 

귀찮읍을 표시한다. 

마. 높 내리-오릅: 깊온 판심과 흥미룰 표시한다. 또 때로는 불만 또는 

놀랍율 나타낸다. 

바. 낮 오르-내리-오릅: 가벼운 률만， 놀랍 퉁율 나타낸다. 

사. 높 오르-내리-오릅: 노골척인 불만， 갱멸， 추풍 또는 청우에 따라셔 

는 놀랍의 태도도 천달한다. 

‘불만’온 (27가，나，라，마，바，사) 둥에 두루 나타나고， ‘놀랍’을 (27다，마，바，사) 퉁 

에 두루 나타난다. 때로 ‘가벼운’이나 ‘노골적인’ 둥과 같온 수식어가 앞에 있는 것 

이나， 통일한 태도적 의미가 지나치게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온 그 억양 유형의 설 

정에 운제가 있는 것이거나 태도적 의미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억양의 기놓융 보다 왼초적인 술어로 특정지율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혐 

복(1976)에서의 논의가 가지는 다른 문제의 하나는 억양의 문법척 의미와 판련된 

다. 이현북(1976) 이 다루고 있는 것이 단옴철어의 억양이므로， 억양의 문법척 기놓 

은 직캡척인 논의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었다. 그러나， 이현북(1976)에 

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네， 오， 뭐， 오， 왜， 가，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툴 

온 문장의 생칙을 띤 것이므로， 이현복(1976)에셔는 단옴철 문장의 억양올 다룬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다소 긴 문장 가운데 나타나는 억양만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Martin (1954)에서는 국어의 억양율 문장 부호률 이용하여 다읍과 

같이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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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문장의 셋째， 둘째， 표는 

그 형태는 (28라)와 

i 셈의 끝 옴철에서의 상숭g 

: 문장의 셋째， 툴째， 

뺑태는 (28나)와 동음어적야 

사착되는 하강 

상승(플 음 

라. 감탄정 (exclamation-point) 억양(!): 문장의 끝 음철에서의 하강， 혼 

히 목소리의 크기에 의한 변이가 동반된다. 

마. 이중 의문부 억양(??): 문장의 셋째， 툴째， 또는 끝 옴절에 꺼짐 (dip) 

이 있다(꺼짐이 끝 옴철에 오면， 그 형태는 (28사)와 동음어적이다) . 

바. 이중 감탄점 억양( ! !) : 음철의 셋째， 둘째， 또는 (드물게) 끝 음절에 

은제 

양’은 

는 것으로 

은마침 

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α1 였 뒤에 다음 음절에서의 

‘ 구나 문장의 끝 음절에 

양’은 잠정적 정지룰 

것으로 특징지어치 

의미를 가지며， (28마〉 

내타내고， (28바)의 

나싹내고， (28사)의 ‘세 점 

구체적인 예에서 ‘누가 

것오로 되어 있으며， ‘갑시 

’f: 활기찬 의문이나 수사적 

길이가통 

‘씩문부 억양’ 

‘감탄점 억 

를 나타내 

문사의문 

명령을 나 

행령융 나타내는 

Martin (1 954)는 문장 억양과 관련되는 태도적 의미에 초점율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친 유형화가 특정이기도 한데， 실제로 국어에서 의문사 의문이라고 

하여 반드시 하강 억양만율 가지는 것온 아니다. 까지요! !’가 활기찬 의문이나 수 

사척 의문이나 명령을 나타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28바)에 의하면， 

‘이중 

판정 

근(1987) ， 

이 있고 그 다옴 읍절에셔 

이때. 그러나， 의문의 전형 

셋이 아니라올라가는 첫 

그리고 국어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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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분법척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태도객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 

하게 나누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척 의미률 나타내는 억양이 따로 있고， 또 

태도를 나타내는 억양이 또 따로 있는 것온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이롭 다옴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29) 억양에 대한 통일척 기농의 원리 

문법척 의미률 나타내는 억양과 태도척 의미률 나타내는 억양온 용일적인 

원리에 의하여 셜명될 수 있어야 한다. 

문법척 의미와 태도척 의미를 분리하는 입장율 ’이원객 접근’이란 이륨으로 부르 

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이 두 가지가 통일한 원리에 의하여 척용율 받는다고 보는 

입장율 ‘일원척 접근’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29)에 표현된 것은 일원척 접 

근의 태도이다. 

이원적 접근에 의하면， 가령 의문 억양이라는 것이 문법척 의미의 표현율 위하여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온 물론， 판청-의문에 대혜서는 판청-의문 억양이라 

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의문사-의분의 억양이 따로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뼈) 그러나， 우리는 판정-의문 억양과 의문사-의문 억양이 어떻게 의분 억 

양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판정-의문은 그 전형에 있 

어 상숭 억양이며， 의운사 의문올 그 전행에 있어 하강 억양이기 때품이다. 기계척 

인 종합이 아닌 한 우리는 이 툴율 기농척으로 종합할 수 있는 방법율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다옴과 같은 측면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명서 억양이 가지는 천형적 의 

미률 하강 억양이라 하고， 하강 억양의 태도척 의미롤 완결척이라 할 때， 이툴이 

종합훨 수 있는 논리는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명서에 있어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화 

자의 태도는 완곁객인 것으로 특정지율 수 있기 때문에， 그것온 하강의 일반적 논 

리와 천혀 이질척인 것이 아닌 것이다. 명령이나 감탄의 억양이 하강이 되는 것도 

통일한 논리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의 말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완결척인 

것이다. 다만， 명명이 좁더 급한 하강으로 끝나고， 감탄이 보다 높온 위치에서의 하 

강이라는 그 천행에 있어서의 차이가 지척될 수 있을 뿔이다. 어떤 성붙 뒤에 하강 

억양이 걸려 그것만으로 진술이 끝나는 경우에도 같다. 앞이나 뒤에 생략된 성분율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태도는 그것으로 완철척이다. 주어나 주제 성분 

뒤에 완천한 하강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술이 이어지는 경우도 

30) ‘의푼사-의문’은 설명-의문율 말한다. 이 둘율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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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진술이 계속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독립된 진 

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강이 완결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모순되지 않뉴따‘ 문장의 중간에 걸리는 하상 업양싼 성분의 제 

나타낸다. 그협에 불구하고 하나의 성분 

i 아시 그 뒤에 어떡싼 썽식으로든 상승 억양이 요제 되멸， 그것은 하나의 진술이 

계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완절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상승 억양은 그 지배적인 특성에 있어 미완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지을 수 썼따‘ 띤}정-의문의 억양이 

연결에 상숭조 나타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에야다‘ 판정-의문야 

촉 꿇냐는 것은 확쩌워 진쫓에 의심스러운 대상이 ￡랍되지 때문인 것으혹 해섬설 

수 있다. 어절파 어절 사이에 상숭조가 나타나는 것은 진술이 완결되지 않고 다옴 

에 더 이어지는 것임율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미완결적인 의미 륙성은 Maπin 

(에서 뚫&훌ε1 억양갔 본 (28사)의 ‘세 점 억양’과& 관련된다. 

‘싸정’과 길이료 특갱지였으나， 이는 적어도 하강쪼자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 특생올 전 쌀 수 있다. 자신의 태￡사 완결적이지 못함융 

다. 명판조의 길이는 자기 담화의 유지적 기능올 나타내는 기농도 가진다. 자신의 

말이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더 이어질 것이 있음율 나타낸다. Cruttenden (1986) 

양미에서 이얀 ’차협l 지킴’(tum keeping) 의 

문제는 다양싸 갇썼 젓으로 축소된다. 하나쓴 %싼정-씩문과 달리 

왜 그 천형에 있어 하강 억양으로 끝나는가 하논 푼제이며， 다른 문제 

척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억양， 가령 판정-의문이나 평서문에서 하강 억양은 

왜 태도적 의미가 아니라 거의 순수히 그 문장 유형을 철정하는 문법적 기놓만울 

것으로 R이판까 하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부하 보기로 한다. 의문인 한에 있어 딴장-의문과 

의미론척 특칭융 가진다. 화자는 청자에 때하여 자기가 모르쓴 

하여 대답올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의문에 대한 일반척인 논리이다. 그럽에 

도 불구하고， 판정-의문에는 상승조가 걸리고， 의문사-의문에는 하강조가 걸린다. 

언반척인 의문의 논i'~윷용 환가해하다. 그러나， 우싼 

포흔 의문사-휘문 역양야 하강하는 것은 아닌 

끝에 걸리논 억양한& 화살표로 나타내기로 

(30) 가. 그 사랍이 어디 갑니까 • ? 

같은 예를 보71 눴 차 

양표시를 



나. 그 사랍이 어디 간다구↑? 

다. 그 사랍이 어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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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의문으로서의 (30)만율 문제삼기로 한다. ‘어디’ 다옴에 쉽이 없는 청우 

이다.31) 이 청우 (307t)는 ‘어디’라는 의문사률 가지는 것이나， 끝에 상숭초가 걸릴 

수 있다. 발화 장면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거나， 여러 사 

랍이 대화률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는 것율 전제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 

되는데 자기만 그것율 모르고 있을 때 그것율 알려고 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정확한 의미에서 (307t)는 반향 의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생격온 (30나)와 

같온 반향-의문쩍인 성격율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랍이 어디에 간다 

는 것이 선행 담화에 불명한 말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란 차이만이 었다. (30 

가)와 달리 (30다)는 하강 억양이 걸리면 부척격하다. (30다)는 ‘-지’에 의하여 

반향-의문적인 성격율 확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모종의 인지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분사-의분의 억양온 다음과 같이 특정지을 수 있다. 

(31) 의문사-의문의 억양 

의품사-의문은 그 전형에 있어 하강 억양을 가지는 것이나， 화자가 어떠 

한 측면에 있어서든 주어진 문맥이나 상황에 대한 청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끝에 상숭 억양을 가질 수 있다. 

(31)에서의 횟부붐과 관련되는 의문을 확인척 의문이라 부르기로 하자. 확인척 

의문인 한에 있어 그 억양운 태도 표현척 기능의 억양과 그 생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형다면， 비확인적 의문， 즉 천형적인 의문사-의문온 어떻게 되는가 물을 

수 있다. 이를 일반척인 의문의 논리로 해컬할 수는 없다.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펼요하다. 이에 원용할 수 있는 논리는 억양이 태도률 표혐한다는 측면이다. 의문 

사-의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문사로 표현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사­

의문운 그것율 확인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모른다는 측면에셔 볼 때， 의문사 

로 나타난 사항은 모르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졸고(1988)을 참 

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온 해석이 온당한 것이라면， 억양과 문장의 논리는 평행적 

인 것이란 해석이 가놓함파 동시에， 억양을 문법적 의미와 태도척 의미의 두 가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은 억양의 기놓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것임을 말해 준다. 

31) 판청-외문온 ‘어디’ 다옴에 어떠한 형태로든 쉽율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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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의 하나는 문범적으딪 춧요한 의미윷 가지는 랬양， 즉는 짜챙-의문이 

l..} 썽세문에서 하캉 획양온 왜 E1l 3ε 책 으씨가 아니라 거의 운수히 그 

결정하는 문법 적 기눔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가랭 판정 

-씩푼에l서는 쐐 상숭 억양이 문볍적 의야만올 까지는 것X료 보이눈가싹 같 

바쑤어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자땅한 것이다. 

억향의 문법척 기능이 태도적 의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태도적 의미는 문장에 

것이 문장 자채의 71 능썩 측땐이 안썽따지 않으땐 그 위쩨 설릴 수 

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문웹적 기농 우선각 왼획 

억양의 태도척 의미는 문법적 가놓이 정착된 뒤에 작용하게 된다. 

자셋 역양의 잖법적 의써싸 태도적 의야획 구별올 웠처l하는 것~Q..로 

들일 염려가 었다. 그러나， (32)는 문장의 어떤 위치에 그 문법척인 요구에 의하여 

어떤 총류의 Qj향이 있써야 할 때‘ :l 곳에 걸리는 억양은 채1차적으행 1러한 겠 

종족시키셰 됨을 원하는 정도에 그칩마. 실쩨l 애 있어 학상 억양응 얘러 

가 있다. 급격한 하강이 있을 수 있고， 완만한 하강이 있을 수 있으며， 길게 끄는 

하강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정우에 있어 어떤 구성이 평서로 끝나기 위해서는 

하강반이 중았생용 가찬다고 할 때， 하강01 가치는 다른 셨갖;찰은 태Xξ걱 의미 

표헐어i 관계학제 된다. 씁격한 히장읍 단쟁적 태.:x.위 표혐과 판련되고， 완만한 학 

강온 그보다는 덜 단정적인 태도의 표현과 관련되는 것이다. 길게 끌게 되면， 사실 

에 째한 확~짜정이 ￡함퇴거나 찌야기 생대에 때씬 모종외 요구를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승조의 정우에는 문법적으로 중요성율 가지는 것이 판정-의문일 

때 생용:은 판청-의문의 $용캡적 71양 절정에l 관계하케 된다 얘기에 용쩍한 상종초 

가 옵다·면 급석성은 태.s:.섭 의미에 완계하게 된다‘ 아와 관떤확는 억양강씩 특정쏠 

다음과 같이 생격짓기로 한다. 

태도쟁 의미의 억양 

가. 높은 옴조는 반웅의 정도가 큼올 나타내고， 낮은 융조는 반웅의 정도 

샤옴을 냐싹낸다. 

나. 급격한 이동은 다른 반용의 여지가 없옴을 나타내고， 완만한 이동온 

따른 반웅회 뼈지가 있은올 냐타낸다 하강조의 져우는 단j:생의 차이 

1냐타날 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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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게 끄는 억양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자기 확인의 펼요나 또는 상대에 

대한 모종의 요구를 포함한다. 

가령 하강이 낮은 옴조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337} )에 의하여 반용의 정도가 
낮음율 의미한다. 사무적인 태도와 같은 것이 그 하나이다. 그러한 억양이 급격한 

이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러한 태도가 단호함을 나타낸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높은 음조에서 시작하면 그만큼 반웅의 정도가 큼을 의미하게 된다. 관심이 크다. 

높은 데서 출발하면 이동 자체도 더 급격할 수 있다. 그만큼 더 단호한 태도가 표 

현된다. 높은 데서 출발하여 길게 끌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요구가 포함된 

다. 그것은 시간적인 지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짧게 되면，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 

지 않는다. 상승 억양의 경우는 높은 음조에서 출발하면， 그만큼 첫 반웅의 정도가 

큰 것이 되고， 그것이 급격하면 그만큼 다른 반웅의 여지가 없음을 나타낸다. 급격 

한 상숭이 놀랍을 표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숭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반용의 

정도도 큰 것이 된다. 문제의 사안이 중대한 것이란 느낌을 준다. 사안에 대한 인 

식과 더불어 차츰 놀랍이 더욱 커질 때 첨점 높아지는 억양을 보게 된다. 

상승-하강이나 하강-상숭과 같은 이중적 억양의 의미도 (33)을 용용하여 그 태 

도척 의미가 정해질 수 있다. 상숭-하강은 미완결척-완컬적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미완결척인 측면은 주어진 사안이 의심스러웅을 나타내며， 완철적인 측면은 그러다 

가 그 의심이 사라지고 주어진 사안을 확인하는 특성을 가지게 한다. 하강-상송은 

주어진 사안을 확인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이러한 억양이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사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무관심올 나 

타내는가 하는 측면은 발화의 실제적인 장변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성격지 

어지게 된다. 동일한 억양이라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사무적인 태도의 표명이 될 

수도 있고， 무관심의 표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억양의 태도척 의미가 훤초적인 

술어에 의하여 성격지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6.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억양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억양의 정의에 따르 

는 일반쩍인 문제에서부터， 억양을 분석하여 억양의 유형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문 

제 및 억양의 기능과 관련되는 측면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자 

세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억양의 쟁의에 끼어드는 이질적인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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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훔웰이 제빼회어야 했흉 살펴챙았A며， 운문에 나타나는 리틈도 우리 논의와논 

직쟁책으로 딴원꾀는 컷써 야닙올 분맹히 하였다‘ 따랴서， 억양0]란 

소리의 높낮이에 나타냐는 변화의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강세와 길이도 억양의 주 

변씌씬 요소이늠 하나， 억양과외 휩련이 음질이나 사적인 려잠보다는 웰접한 

이었다. 국어에서 강세늠 불명 의띠의 변뿔력을 자지지 못환다. 그러나， 국어는 욕 

징적으로 어떤 옴철에 캉셰가 놓이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특성적 강세’ 

의 하냐로 보았따. 강세얀 단순히 새기에 의한 것 아니화， 않은 용쪼어l 놓이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말의 악센트를 단순히 세기에 의한 강세로 보는 것이 옳지 

지적하혔대. 길이펴 문갱는 일부 쌓낮이혹갱 문제로 환원될 수 였는 반변， 

보나 낌 정우에 모라들 설정하는 양안올 제안하었다. 

억양의 유형 철정에는 시작점의 위치， 최초의 이동， 제2차적인 변화가 고려 대상 

이 환아. 이러한 기준에 씩한 억양의 유형윤 실토 책 ^1 않췄 것이다. ￥어의 경 

우리는 207ß 정도의 역양 유형을 상정한 이현복(1976)을 검토하였으며， Martin 

(1954) 의 특에향 억양 유행을 살쩌뀔았다， 여기셔 우리가 좋샤한 것윗 액양의 유 

형어l 째한 기능읍 보다 션촉적인 솥에l 씩하여 특징지어져야 힘다는 것이었다. 

떤 억양이 놀랍을 나타낸다고 할 때， 그것온 상황과의 관련성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시한 것은 하강 억양은 완결적인 데 대하여， 

상양 역양은 η1싼철적안 약 L1l 특생훌 7)-친따는 것야였으며， 이써 더하얘 셨은 억 

이나 융조는 반융의 정￡자 큰 것.Q.록， 낮윤 억양익나 음조는 반웅의 정￡가 낮음 

것으로， 또 길게 끄는 억양온 확인이나 요구의 시간적인 지체가 따르는 것으로 특 

정지었대. 이플성 조합에 의하여 쐐￡적 씩미의 배합이 이추어질 수 있는 것으쳤 

보았다. 이들의 배합은 억양의 미세한 차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씩양찍 기양에 대한 이허한 접콘윤 기몫익 논회가 자명한 칫으로 찬치lðll 온 억 

양씩 fE법적 씩와 태노깎 의미짜쩨 구렬이 무쩌하며 지양씩어야 하능 것임융 

의미한다. 문법올 위한 억양이 따로 있고， 태도 표현율 위한 억양이 따로 마련되어 

컷으로 봉 수는 없는 엘이기 때환이다‘ 문장 유썽이나 푼제의 성분익 제시 

는 이어짐과 관련되는 억양은 억양의 원초적인 기능을 원용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이했다고 한 수 있다. 찌문사-혁문에 하강 억양이 걸리찬 켓은 그갯야 모르딴 

것이 었결되는 씩 01론에 엉양올 받납 것으뚱 해석 

억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나，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채까 되는 캉짱에 초정올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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